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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강원랜드 채용 비리 ‘청탁무죄, 수탁유죄’인가?

채용 청탁받은 최흥집 사장 징역 3년, 권성동 의원 떳떳한지 답해야

○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홍집 사장, 기획조정실장, 인사팀장 업무방해·강요죄 등 유죄 

판결

○ 윤석열 후보 ‘청탁금지법’시행되는 현재 권성동 의원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답해야

  더불어민주당과 현안대응TF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강원랜드 

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바 있다. 이에 권성동 의원은 “강원랜드 문제 제기

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것.”이라며 반성을 거부했고,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이다.

  권성동 의원 비서관을 채용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과 기획조정실장, 인사팀장 등 수

탁자들은 채용 비리 혐의가 입증되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수감되는 등 법원의 심판

을 받았음에도, 강원랜드 측에 채용을 요청한 권성동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힘 사무총장

으로 활동하고 있다.

 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최흥집 사장 등의 유죄 판결문에 의하면, 최흥집은 권성

동 의원의 비서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“A씨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조

치를 취하라”고 지시하였으며, A가 제출한 이력서를 기초로 채용조건을 마련했다. 결국 

강원랜드는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의 채용 절차를 그대로 실행하여 실제 A씨를 채용하기

에 이른다.

 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비서관 채

용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.

 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이자 최측근으로 두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것이 윤 후

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는다. 채용을 청탁받은 최흥집 사장에게는 징역 3년 형

을 선고하고, 채용을 요청한 권성동 의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‘청탁 무죄, 수탁 유

죄’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.

  

  2016년 제정된 「청탁금지법」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

위해 도입되었으며, 대가 없는 청탁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.

 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벌어졌던 2012년 당시 청탁금지법이 존재했다면 권성

동 의원의 처지는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.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

2021년 현재, 윤석열 후보는 당시 권성동 의원의 행태가 떳떳한 행위였는지 답변하고 국

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.

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.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의

원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청탁이 오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. 강원랜드의 대규

모 채용 비리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의원

에게 묻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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